
規則再配列과 自由交替*

田 相 範

〈서 울 大 學 校)

Kiparsky가 Phoηological ChangeCl965)에 서 처 음 言及한 以來 規則再配列(rule reordering) 

은 지금까지 많은 關心의 對象이 되 어 왔다. 時間을 달리 하는 A와 B 두 stage의 文홉의 差

異를 說明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그는 規則再配列이라는 새로운 戰念을 導入한 것이다. 

흔히 引用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독일語의 경우이다. 즉 우리는 여러가지 記錄을 통해 다 

음과 같은 두개의 規則이 각기 時期를 달리하여 독일어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1) 語尾子홈無聲化規則(Terminal Devoicing Rule) 

[ +obstJ• [-voiceJj- # 

(2) 母홉長륨化規貝U(Vowel Lengthening Rule) 

r +obst 1 
V• [+longJ j - l +~~i;eJ 

規則(1)은 方言에 따라 900-1200年 사이 에 들어 왔S며 그 結果 語尾의 子흡은 모두 中和

되어 j bundj ‘ bond’~ j bunt j ‘ various’가 모두 [buntJ 한가지로 發홉하게 되었다. 規則(2)

는 약 1400年煩에 독일語 文法에 追加되었으며 그 結果 지금까지 짧게 發홉되던 有聲子홉 

앞의 母홉들이 모두 걸어지게 되었다. 또 이 두 規則의 適用順序도 이들이 독일語 文法에 

들어온 順序와 -致하여 jlobj ‘praise’와 jlob+asj는 15,6 世紀煩엔 각각 [lop]와 [lo:bas] 

로 發륨되 었는바 그 生成은 (3) 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3) j lob j j lob+asj 

lop TD 
lo:bas VL 

[lopJ [lo:basJ Opt( =Output) 

그러나 現代독일語에 와서는 이들의 發흡이 각각 [!o:p]와 [lo:basJ로 變하였다. 이와같은 

變化는 어 디 에 起因하는 것인 가. 言語의 變化를 文法의 變化에 歸홉시 키 는 生成홉題論에 서 

는 이와같은 變化가 14,5 世紀에 있던 두 規則 (1)과 (2)의 順序가 現代에 와서는 (2)­

(1 )로 再配列된 탓이 라고 說明한다. 現代形인 [lo:pJ와 [lo:basJ 의 生成過程은 (4)가 보여 

추는 바와 같다. 

* 本橋의 執筆過程에 서 筆者는 李秉建 • 梁東彈 • 金寅淑 敎授들과의 討論에 서 示찢받은 바가 크며 또 
中世國語資料훌集에서는 옳亨奎先生닝을 비 롯한 여러 분께 폐끼친 바가 많다. 이 자리를 벌어 謝意플 
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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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lobj jlob+ ;:lsj 

lo:b lo:b ;:ls VL 

lo:p TD 
[lo:pJ [lo:b;:lsJ Opt 

Phoηological Change 에 서 의 Kiparsky의 關心은 주로 이 와같은 再配列의 方向(direction-

ality)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많은 再配列의 경우를 觀察한 끝의 그의 結論은 規則再配列

의 方向은 有標順序(marked order)로부터 無標順序(unmarked order)로 향하는 것이 라고 하 

였다. 無標順序란 (5) 가 보여주는 것같은 自給的順序(intrinsic order)를 말하는 것이 다. 

(5) 1. [ J • [aFJ 

2. [aFJ • [ J 

同時에 無標順序로된 規則들은 最多適用 ( maximal application)의 기 회 를 갖게 되 는바 (3) 

에서는 두개의 規則 (1), (2) 가 適用펀 總回數가 둘임에 比해 無標)1煩序로 適用된 (4)에서는 

하나 더 많은 셋이 된 것이다. 

이 擺念은 Kiparsky (1969)에 와서 새 로히 훨入된 給入 • 給外(feedingjbleeding) 라는 觀念

에 의해 더 精密해졌으며 結論的으로 그는 規則은 가능한 限 給入의 關係를 據大하고 給外

의 關係를 縮少시키는 方向A로 再配列된다고 말하고 있다. 圖式化하면 (6)과 같다. 

(6) a. 給入關係의 極大化

A. [soJ> [ J 、 B. [ J> [soJ 

B. [ J > [soJ' A. [soJ> [ J 

b. 給外關係의 極少化
A. [ J > ["'so J ‘ B. [ψJ > [ J 

B. [soJ > [ J /" A. [ J > ["'soJ 

요즈음 사용하는 術語를 넬 라 자연 進給入(counter-feeding)의 關係는 給入의 關係로， 給外

의 關係는 進給外(counter-bleeding)냐 給入의 關係로 再配列된다는 것이 다 

나중에 給入 • 給外의 獅念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경 우들이 發見되 어 Kiparsky (1971 )는 

透明 • 不透明(transparency j opacity) 이 라는 戰念을 새로히 휩入하게 되 었다 

言語變化 過程에 서 의 規則再配列의 例는 國語의 경 우에 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알려 진 바와 

같이 킹11民正륨의 創製에 의 해 서 照射된 復期中世國語는 상당히 엄 격 한 母륨調和를 보여 주 

고 있었으나 이는 곧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中世國語末期까지는 거의 初期의 엄격하던 모습 

을 찾아볼수 없게되었다. 母音調和 消失의 方向과 過程은 그 自體로서 하나의 독립한 %究

1 Counter-feeding , counter.bleeding 等의 擺念에 대 해 서 는 Koutsoudas , A., G. Sanders, & C. Noll 
(1 974) ,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2 參照

2 Kiparsky(1973) 에 서 다음과 감이 定옳하고 있다. 

A process P of the form A• Bj C- D is 
opaque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phonetic form s in the language having either 
(i) A in the environment of C- D, or 
(ii a) B derived by P in the environment oth er than C- D, or 
(ii b) B not deri ved by P(i.e ., underlying or derived by another process) in the environment 

of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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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規則再配列과 關聯되어 재미있는 것은 重刊柱詩證解

(1632)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現象이 다. 즉 여 기 서 는 主題格과 對格 語尾의 陰 • 陽對應形

이 語幹이 子룹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전히 -'2. 1은올1-을 로 對應하고 있으나 語幹

이 母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母홉의 性格에는 상관없이 從來의 -는1-는를j-를 

。1-는를로 統一되어 있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規則再配列과 g 由交替

(7) a. B+An tal+An (다른) 

b. B+Al salAm+Al (사ξ 달) 

c. NB + <ln ktlI너m+<>n (구루븐) 

d. NB+ <ll 써I l;Im + <l I (구루블) 

e. B+nAn k<l tAy+nAn (그다 는) 

f. B+ IAI pyskay+ IAI (벼개 를) 

g. NB+nAn nySy+nAn (네 는) 

h. NB+IAI paykktl + IAI (백구를) 

B=Back voweI; NB=Non-back vowel 

(7g)와 (7h)는 母흡調和規則에 의 하면 각각 [nysyn<ln]과 [paykktlI<lI] 이 되 었어 야 한다. 

이와같은 現象의 가능한 說明方法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8) (9) , (1 0) 이 보여주는것과 같 

은 세개의 規則을 紹介해 둘 필요가 있다. 

(8) 重母흡化規則 (Diphthongization Rule) 

i• yl [-f~써 -
規則 (8) 에 의하여 母즙뒤에 나타나는 lil는 半母홉化하역 앞의 母흡과 합쳐 重母홉이 된 

다. 

(9) 母즙調和規則(VoweI Harmony Rule) 

r V 기 

[ -f~nt] • [a back] 11 1 [짧짧] l (a) I [-syIJ +--­
II [+frontJ J (b) J 

: (b) =optio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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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 (9) 에 의 하여 語尾가 母흡으로 시 작되 며 그 母흡이 Ii/가 아닌 경 우， 

幹의 마지막 웹:흡(重母흡인 경우에는 y 앞의 母홉i)에 따라 陰 • 陽의 어느 하나의 

한다. 

3 李뽕寧(1955:89-96). 한연 뿔者는 
이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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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L 反復規則 (Sonorant Reduplication Rule) 

r+son 기 r +son 기 

서 캅앞s I /C -consJ +-A I 캅많s I # 
L a nas j L a nas ..J 

規則 (10)은 語尾 / -An/이나 /-AI;이 母흡으로 끌냐는 語幹뉘에 -운때 語尾의 마지막 

子흡 /n/이나 /1;을 그 語尾 첫머리에 다시 한먼 反復하는 規則이다. 規則 (10)은 俊期中

世國語에 있어서 母音調和 現象이 語尾가 원:홉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볼수있다는 一般性

을 把握토록 해주어 母픔調和規則을 簡單하게 허1 주고 있으며 同時에 調和를 이푸는 語尾의 

表面形이 CVC 얼 때에는 왜 C;VCj 로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說明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 

면 調和를 일으키는 語尾에 왜 [-IAn}''''[ -1;mJ , [-nAIJrv[ -naI] , [-Am]rv[ -am] 따 

위의 짝이 보이지않는가에 대한 說明융 해둔다. (7g) , (7h)와 감은 形態의 出現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說明이 可能하다. 첫째， (7g)와 (7h) 가 例外라고 하는 說!꺼이다. 

다시 말히 면 /ny3y/와 /paykhl/라는 語幹이 전에 없딘 [-VoweI Harmony Rule] 이 과고 하 

는 規則表示[rule feature]를 새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說明이다. 그러냐 아것은 만족할 

만한 說明이 못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語幹이 두개의 다-든 規則表示를 가지거나 휴은 歷史

的으로 그 規則表示를 바꿨다는 例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 가능한 說明은 母홉調和規則 (9)에서 [ -syl]을 [ +cons]로 바꾸고 그 밑의 sub­

zero를 떼 버 려 語幹의 子흡을 必須的인 存在로 바꾸는 方法이 다. 즉 規則 (9)를 (1l)처 럼 

바꾸는 것이다. 

í V 기 
r v 1 r 1. •• L~ , 1 a back 

(11) l-fr~nd • [a backJ/ I f [~f~~~~] 1 (a) I [+consJ+-
니 [+front]f (b) J 
: (b) =optional 

2. /L 反復規則과 더 불어 規則 (11)은 (12)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7) 에 나타나는 形態들 

을 生成하게 될 것이다. 

(12) /taI + An/ / ktJ!tlm + An/ /katAi + An/ / ny3i+An/ 

katAY An ny3y An Diph 

ktlltlm an VH (ll) 

katAynAn ny3y nAn SR 

[taIAn] [kt! ltlman] [katAynAn] [ny3ynAn] Opt 

이와같은 解決方法이 만족스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 改正된 母홉調 

和規則 (11)을 다시 한벤 數討해볼 必훌가 있다. 본래의 規則 (9) 의 경우에는 語幹末의 子

흡;이나 半母홉·이 語幹l당:홉의 語尾母홈에 대 한 영향을 방해하지 않았음에 反해 規則(1l)의 

경우에는 半母홉만이 母휩調和를 방해하고 있으며 (cf . / nY3i +An/) 母홉調和가 이푸어 지 기 

위해서는 語幹末母흡과 語尾의 母홉사이에 반드시 子홉이 介在해야 한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는 홉薦學的으로 正當化시킬수 없는 說明이라고해야 할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說明은 iJJ홉調和規則 (9)와 2./ L 反復規則 (10) 이 再配列되 었다고 보 

는 것 이 다. 規則 (9) (1 0) 이 初刊에서는 (9)-(10)의 順序로 適用되 딘 것이 重刊에 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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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의 順으로 再配列된 것이다. (13a)와 (13b)가 각각 初刊과 重刊에 있어서의 두 

規則의 適用을 보여주고 있다. 

(13) (a) /tal+An/ / ktihim+An/ /kêltAi十 An/ / ny3Í +An/ 
ketAy An nyJy An Diph 

kulum êln nyJy êln VH 

btAY nAn ny3y nêln SR 

[talAn] [ktil \:l m,m] [kêltAynAn] [ny3ynêln] Opt 

(b) / tal+ An/ /ktll뀔m+An/ / kêltAi+An/ / nY3i+An/ 

kêltAy An ny3y An Diph 

kêltAynAn ny3ynAn SR 

kul l:lm êln VH 

[taIAn] [k입I l:Imêln] [këltAynAn] [ny3ynAn] Opt 

(13a)의 (13b)로의 變化는 規則再配列의 方向에 대한 채미있는 示浚를 던져주고 있다. 우 

선 우리 는 (13a)의 (13b)로의 移行을 最多適用의 法則(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으 

로는 說明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13a)에서의 規則適用의 數는 (13b)에서 의 回

數보다 하나 더 많은 여섯이기 때문이며 또 /ny3i+An/의 경우 (13a)에서는 母륨調和規則 

t!.. / L 反復規則이 週給外의 關係이지만 (13b)에서는 給外의 關係로 惡化되었기 혜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Kiparsky (l971) 가 다시 透明 • 不透明이라는 새로운職念을 導入하지 않 

을수 없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바 있다. 03a)→(13b)의 移行이야 말로 바로 그런 경우에 

해 당한다. 왜 냐하면 (13a)→(13b)로의 移行은 不透明으로 부터 透明으로의 移行이 기 때 문 

이 다. 03a)의 [ny3ynan]은 母音調和規則에 대 하여 不透明함에 反하여 (13b)의 [ny3ynAn] 

은 透明하기 때문이다. 母音調和規則(9)는 母흡으로 시작되는 語尾에만 適用하도록 되어있 

는 까닭이 다. 바로 이 現象이 語形劃-化(paradigm regularity)에 의 해 서 도 說明될 수 있음 

은 注담을 要한다 4 

規則再配列이 共時言語學의 舞台에 L올라서게 된것은 方言의 差異 說明의 必、要에서였다. 

가령 方言 A와 方言 B가 같은 基底形(underlying form)을 가진다고 假定할때 많은 方言的

差異가 規則適用順序의 差異로서 說明되 는 것 이 다. 例를 들면 AIsatian과 Low German에 서 

는 day의 돗을 나타내는 말을 각각 [ta:k]와 [ta : x]로 發音되는바 그 差異는 前述한 語尾子

홉無聲化規則 (1)과 또 하나의 規則인 摩操홉化規則 (4)의 서로 다른 適用 順序에 의해서 

說明될수 있다. 

(1 4) 摩據홉化規명U (Spirantization Rule) 

[혔t 않] •[ +contJ /V-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Isatian의 경우에는 規則 (1)과 (14) 가 (1) -(14)의 )1圓序

로， Low German에 서 는 (14)-(1)의 順序로 適用된 것 이 다. 

‘ 筆者는 Cheun C1 975 : 55-6) 에 서 transparency! opacity 보다는 paradigm coherence가 더 마땅한 
說明임을 主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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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AIsatian Low German 

jtagj jtag+;')/ /tag/ jtag+;')/ 

ta:g ta:g;') VL ta:g ta:g ;') VL 

ta:k TD ta:r ta:r;') SP 
ta:r;') SP ta:x TD 

[ta:k] [ta:ra] Opt [ta:x] [ta:r<l] Opt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마찬가지로 規則再配列은 言語變化와 方言의 差異를 說明하는데만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中世國語에는 이의 適用을 더욱 據大시켜야 할것같은 다음과 같은 

現象이 있다. 李옳寧先生의 「륨題論맑究J 426頁에 는 다음과 같은 表가 실 려 있다 

(16) Loc V. Con Nom 11 

uy y"y ya"'y" yum 

Ay " " " 
ay " " " 
t!y " y3 y업m"'yurn 

ay " " 11 

3y " " " 
" " " 

uy=셔 \iY=껴 

Ay= .] <ly= 카 

ay= H sy= 개 

Loc=處格 V. Con=動詞連結歸 Nom II=動名詞語尾

(16)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첫째， 處格語尾는 語幹이 二重母륨으로 끝난 경우 그 母륨의 

陰 • 陽 • 中性의 區7]IJ없이 [ysy] (예 )하나로만 나타난다. 둘해， 動詞連結嚴는 語幹이 陽性인 二

重母홉일 때에는 [ya](야)와 [y3] (여 )로 交替하나 陰性이나 中{生일 때에는 [ys] (여 ) 하나 

만 나타난다. 셋째， 動名詞語尾는 動詞連結騎의 경우와는 반대로 語幹의 마지막 母흡이 陽

性의 二重母흡일 얘에는 [yum] (용)하나로만 나타나고 陰性의 二重웹:륨 뒤에서는 [yum] 

(용)과 [y \im] (융)으로 交替한다. 이와같은 分布上의 不均衝은 이 들 語尾의 基底母륨을 각 

기 /- si/ , /- s/ , /yum/ 잡음￡로써 說明될수 있다 여기서 問題는 [ya] (야) 나 [ys] (여)， 

혹은 [y \:lm] (융)이나 [yum] (용)의 交替를 어떻게 說明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完全한 自由交替의 例들인양 싶다. 그 理由는 첫째， [ya] 나 [ys] , 혹은 [yum] 이 

나 [y\im]의 交替가 같은 單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17) tAuyya(투외 야) rv tAuyy3 ( 'Ç외 여 ) 

skAyya(셔 야) rv skAyys(섹 여 ) 

psksyyum (빼 용) rv psksyy엽m (빼 융) 

5 ( 16)은 必與한 部分만을 技옳하여 transcribe 한 것 이 다. 

6 이와같이 基底形의 正當性에 대해서는 Cheun (1 975 : 10-56) 을 參照하기 바랑. 



規則再配列과 g 由交替 145 

t<llfi3yyum(들에 용) "-'t<llfi3yyum(들에 융) 

둘째， 中世國語 方言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매우 微微한 것이지만 이들은 方言的 差異가 
아닌상 싶다. 왜냐하면 한 單語의 交替形이 같은 作品에 나다나커 혜문이다. 

(18) 利益 F외여 깃부을 봐야 〈釋諸靜節 十九 3) 

k 가홍 " "1 종이 F외야 〈釋諸神節 九 16) 

구둠과 저줌과 더 웅과 뷔 용等흔고 〈圓寶經훌훌解 上二之二99)

구루미 투루연 투리 뭐융 흔흉니라 〈圓覺짧훌훌解 t一之一10)

이 交替形의 生成過程의 理解를 위해서는 (19) , (21) 두개의 後期中世國語規則을 紹介해 

들 필요가 있다. 

(19) 半母홉形成規則(Glide Formation Rule) 

i• y jC-+u 

語幹이 子흡 i로 끝난 경우 juj로 시작되는 語尾가 뒤에 오면 !i!는 y로 變한다. 이는 

hiatus 回避의 한 方홉으로 理解된다. 例를 들연 (20)과 같다. 

(20) j kAli+umj ‘ to shade' 

kAly um GF 

[kAlyum] Opt 

j nuki + ulitaj ‘ to pardon' 

nuki ulita VH 

nuky 입lita GF 
[nukyulita] Opt 

(21) 半母音揮入規則(Glide Insertion Rule) 

￠→yj(c) [도鍵] +- [ <-• nd) ] 

規則 (21)에 의 하여 語幹이 重母흡으로 끝나고 語尾가 母흡으로 시 작되 는 경 우 語幹과 語

尾사이에 y가 揮入된다. 例를들연 j pui+umj ‘ to vacate’ 이 [puyyum] (뷔융)으로 나타나 

는 따위 다. 한펀 語幹이 c로 끝날 혜 에 는 語尾의 母흡이 juj가 아닌 경 우에 限하여 語

幹과 語尾사이에 y가 揮入된다. j suli+3ij ‘sound +Loc’가 [suliy3y] (소리예)로 나타나는 

것이 그 例이다. 

이 들 規則이 이 미 紹介한 中世國語의 다른 規則들과의 어 떠 한 相互作用아래 (16) 이 보여 

주는 것같은 分布上의 不챔衝을 가져오는 것인가. 處格이 보여 주는 것 같은 劃一的인 語尾

의 버現은 이미 言及한 세개의 規則， (8) , (21), (9)를 (22)처럼 配列함으로써 說明할 수 

있다. 

(22) j nulai + 3ij ‘song ’ jkui + 3ij ‘ear’ 

nulay 3y 

nulay y3y 

kuy 3y 

kuy y3y 

Diph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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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 

[nulayy3y] [klolyy3y] Opt 

半母홉揮入規則과 母륨調和規則은 給外의 關係에 있으나 表面形은 透明하다. 母홉調和規 

則은 語尾가 母흡으로 시작될 때에만 作用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動詞連結離의 경 우는 위 와 事情이 다르다. 例를 들어 / tAui+3/ ‘ to become~와 같 

은 基底形에 (22)와 같이 세 規則을 適用한다면 [tAUyy3] (투외여) 하나밖에 얻을수 없다. 

[tAuyyaJ (투외야)를 얻는 가장 經濟的인 方法은 (23)에서 보듯 母흡·調和規則과 半母홉揮 

入規則을 再配列하는 것 이 다. 

(23) / tAui+3/ /tAui+3/ 

tAuy 3 Diph tAUy 3 Diph 

tAUy y3 GI tAuya VH 

VH t.Auy ya GI 

[tAUyy3] Opt [t.Auyya] Opt 

語幹이 陰性重母흡으로 끝나는 경 우는 動응려連績嚴가 [y3]하나만으로 나타냐는 理由를 

(24)가 說明해 주고 있 다. 

(24) / mloli+3/ ‘ to move' 

mloly 3 Diph 

mloly y3 GI 

VH 

[mlolyy3] Opt 

/ mloli+3/ ‘ to move' 

mloly 3 Diph 

VH 

mloly y3 GI 

[müyy3] Opt 

(24) 가 보여주듯이 語尾와 語幹이 모두 陰性이므로 母륨調和規則은 그 )1圓序에 關係없이 

空轉(vacuous application)하게 되며 따라서 表面形은 [mlolyy3] (뭐 여 ) 하냐만￡로 나타나게 

된다. (16) 이 보여주는 것같은 分布上의 不챔衝은 따라서 하나도 異常할 것이 없는 당연한 

結果이다. 

같은 說明이 動名詞에도 可能하다. 動랩連結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動名詞도 自由交替

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例들이 말해주고 있다. 

(25) [pichlolyyum] (뷔 취 용) rv[pichüYYlolm] (버 취 융) 

[tatayyum] (드되용)rv [tatayytim] (도되융) 

[hy3yyum] (혜 용) rv[hy3Yylolm] (혜 융) 

[y3hayyum] (여희용)rv[Y3haYYlolm] (여휘융) 

[sy3yyum] (셰 용) rv[Sy3yy엽m] (셰 융) 

[psk3yyum] (에 용) rv[p~kEYYlolm] (에 융) 

[talfì3yyum] (들에 용) rv[taIJ1EYYlolm] (들에 융) 

[mayyumJ (의 용) rv[maYYlolm] (의 융) 

[salmayyum] (슬의 용)rv [salmaYYlolmJ (슬의 융) 

陰性重母홉뒤에서의 [yumJ과 [Ylolm]의 交替도 母:홉調和規則과 半母홉揮入規則의 再配列

로써 說明펼 수 있다. 



(26) /p퍼+um/ ‘ to vacate' 

püy um Diph 

püy yum GI 

VH 

[püyyum] Opt 

規則再配列과 自由交替

/ p \l i+um/ ‘ to vacate' 

püy um Diph 

püy üm VH 

püy yüm GI 

[püyytlm]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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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詞連結離의 경우와는 反對로 動名詞의 경우에는 (16)에서 보았듯이 語幹이 陰性重母音

o 로 끝날 때만 語尾가 [yum]과 [yüm]으로 交替한다. (25)에 列學한 單語가 모두 陰性重

母흡으로 끝난 것은 注담을 要한다. 따라서 動名詞의 경우에는 語幹이 陽性重母룹으로 끝 

날 때는 語尾가 [yum] 하나로만 나타난다. 그 理由는 (27) 이 說明해주고 있다. 

(27) /punai+um/ ‘ to send' / punai+um/ ‘ to send' 

punay um Diph punay um Diph 

punay yum GI VH 

VH punay yum GI 

[punayyiIm] Opt [punayyum] Opt 

動詞連結蘇의 경우와는 反對로 動名詞의 경우에는 語尾의 基底形이 陽性이으로 (27)의 경 

우처럼 語幹 語尾가 모두 陽性일 때에는 母흡調和規則이 空轉하여 半母흡揮入規則과의 }I圓

序에 상관없이 表面形은 늘 [punayyum] 하나로만 나타난다. 이로써 (16) 이 보여주는것 같 

은 自 田交替와 그 分布의 不均衝은 說明되 었 다. 

中世國語에는 (16)의 경우외에도 (28)과 같은 또 다른 g 由交替의 경우가 있다. 

(28) [pAyn] (빈 )-'J [pAynAn] (빅 는) 

(28)에서 보는 것 같은 自由交替形은 이미 紹介된 t!.. /L 反復規則과 (29)에서 紹介되는 中
母흡消去規則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說明될 수 있다. 

(29) 中母홉消去規則(Mid Vowel Deletion Rule) 

[ r ] -þigh I • rþ% [-cons] +_1 
-10W ... 

A나 g는 形態素境界表示(morpheme boundary)를 사이 에 두고 다른 母흡과 憐接했을 때 

消去된다. 이는 hiatus 回避의 한 方法이며 中t比國語의 일곱 母흡中 A와 a가 제일 값비싼 

母흡임으로 이들이 消去되는 것은 마앙하다. 規定에 의하여 規則 (29)는 (30) 이 보여주는 

두개의 規則을 縮約한 것S로 여기며 그 順序도 (30) 에 表示된 바와 같은 것￡로 여긴다. 

r V 1 ( r-consì 十-) 
(30) I -high I • cþ / ~ -

L-low J l--+ [-cons] J 

基底形 / stl + Alu/ ‘hand + lnstr’나 / ci+Am/ ‘ to lade+Nom 1’, / pU+Alj ‘ to see’ 따위 가 

각기 [Stllu] (수로) ， [cim](짐)， [pul] (볼)로 나다냐는 것은 規則(29)에 의한 것이다. 

(28)의 交替形은 t!.. / L 反復規則과 中母音消去規則의 -}I圓序再配列로서 說明될수 있으며 (31) 

7 %은 mirror image application의 表示로 使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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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빼係를 보여주고 있다. 

(31) /pAi+An/ ‘boat’ 
pAy An Diph 

pAy n MVD 

SR 

[pAyn] Opt 

홉용훌ìVf究 第11卷 第2聊

/ pAi+An/ 

pAy An Diph 

pAy nAn SR 

MVD 

[pAynAn] Opt 

이제 남은 課題는 첫째， (16) 이 보여 주듯 自由交替가 어느 特定한 範隱(處橋)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 不均衝속의 不均衝의 原因을 究明하는 일과， 둘째， 自由交替가 가지는 言語學

的인 意味의 究明이 될 것이다. 

앞서 指橋한 바대로 處格의 경우에는 自由交替없이 處格의 語尾가 [y3y] 하나만으로 나 

타났으며 그때의 規則順은 (22)가 보여주듯 半母홉揮入規則-母흡調和規則의 }I頂序였고 그 

結果로 나온 表面形은 上記 두 規則에 대한 透明形이었다. 만약에 이 두 規則의 }I않序를 再

配列하면 (32) 가 보여주듯이 [nulayyay](노래얘)라고 하는 表面形이 나오며 그것은 母홉調 

和規則에 대 하여 不透明形이 된다. 

(32) / nulai+3i/ ‘song’ 

nulay 3y Diph 

nulay ay VH 

nulay yay GI 

[nulayyay] Opt 

前期中世國語에 대한 우리의 9u識은 매우 보잘것 없어 推則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나 이 

時期에는 [nulayyay] (노래얘)의 形態도 있지않았나 짐작된다. 알려지다싶이 없11民正흡이라 

는 表記手段에 의해서 浮刻된 後期中世國語는 急激한 變化의 個中에 있는 言語었 o 며 持히 

母홉調和의 빼壞는 그 代表的인 댐l였다. 만약에 前期中世國語나 혹은 古代國語에 [nulayyay] 

라고 하는 形態가 있었다고 想定한다면 [n비ayyay]>[n비ayy3y] 의 變化는 不透明으로부터 

透明으로의 變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5年에 Kiparsky가 主張한 適用極大化의 法則

(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은 여기 맞지 않음을 注텀할 必멜가 있다. 왜냐하면 

[nulayyay]의 生成에 있어서는 母홉調和規則과 半母홉揮入規則이 평給外의 關係、로 適用되 

고 있는 反面에 [nulayy3y]의 生成에서는 두 規則이 給外의 關係로 適用되고 있기 해문이 

다. 一切의 給外의 關係가 透明形을 가져온다는 것을 想起할예 給入 • 給外와 透明 • 不透明

이 라는 두 原理의 相맨을 볼 수 있어 재미있다. 

만약에 不透明>透明이려-고하는 上記의 命題가 맞는 것이라면 이는 動詞連結蘇의 경우 본 

래 있던 [yaJ-.v [Y3] 의 i交替形이 [y3J하냐로 統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tAuyya] rv[tAuyy3]의 交替形。1 [tAUyy3]로 統-되 었음을 말해 준다. [tAuyy3]는 ßJ:홉調和 

規則에 대 하여 透明하다. [tAuyya]는 不透明하기 례 문이 다. 에가 不足하여 統計的인 言及。1

困雖하나 現代國語에 서 [y3J의 現代形인 [ya]만이 남아있는 것은 그 解答에 대 한 하나의 

示俊가 된다. 191J의 不足은 動名詞의 경우 한층 더하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pAin]과 [pAinAnJ의 경우 이들의 빼係가 (31)에서 보았듯이 相互給

外(mutual bleeding)의 關係에 있으며 또 그 表面形이 모두 透明하다는 事寶이 다. 給入 • 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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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냐 透明 • 不透明 어느 것으로도 그 輕重을 가늠하기 가 困難하다 이 點이 바로 오늘 날 

까지 [ -nJrv[-ninJ의 交替形을 存在케하는 理由가 될수 있을련지 모르겠다. 

지 금까지 는 變化의 方向에 대 하여 考察하였으나 問題는 如何히 하여 必要한 表面形을 IL 

접어 내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復期中世國語에 있어 半母륨揮入規則과 母音調和規則。l

列學한 그 }I直序로 適用된다고 하면 [y3y] , [y3] , [yum]은 얻을수 있S나 [ya] 나 [yüm]은 

얻을수 없다. [-3i]플 lexicon에 記載할 때 [ - Vowel Harmony RuleJ이라는 規則表示를 다는 

것은 問題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半母륨揮入의 必、慶가 없는 다른 경우， 즉 

語幹이 重母홉ξ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3y]와 [-ay]로 交替하기 때문이다. 

單하나의 可能한 解決方法은 後期中世國語의 륨題部에 서 의 半母흡揮入規貝U과 母흡調和規 

則이 지금 列驚된 JI價序라고 規定하고 다만 /-3/나 /-um/은 lexicon에 記載할 때 그 反對의 

JI圓序와 自由交替한다는 것을 規則表示로 明記하는 것이다. 이는 題極的으로는 하나의 個A

方言에는 하나의 文法體系만。1 可能하다는 前提下에 交替]11명序 (alternative ordering)을 主張

한 Fought(l973)와 그 動를 같이 한다. 

지금까지 考察해 온 分布t의 不均衝의 原因과 生成이라는 問題와 關聯지워 究明해야할 

둘째 課題는 自由交替라고 하는 現象이 가지는 言語學的인 意義다. 自由交替를 規則再配列과 

結付시킨 Fought(1973)의 論文은 이 問題를 다룬 가장 重要한 것으로 記憶펀다. 그는 하나의 

informant에서 x-y, y-x 두개의 規則順이 共存함을 證播로 들어 自由交替가 社會階層(social

stratification)의 差異에서 온다는 생각율 排擊한다(77-8). 그가 對象言語로 잡은 Chorti의 한 

informant로부터 ['i?i"?ti] ‘you are trying’과 [이'ui"? tiJ 두개를 얻을수 있었음을 證據로 이 

두개 의 다른 表面形은 A稱接頭嚴의 끝 半母룹 &를 具現하는 規則과 母흡사이 에 서 h를 消

去하는 두개의 規則이 各己 그 順序를 달리하여 適用된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上記

交替形의 生成은 지 금까지 提案된 asymmetric한 linear ordering이 나 同時適用 (simultaneous 

application) 어느 것으로도 不可能하며 다만 symmetric 한 交替適用 (alternative ordering)에 

의 해 서 만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 다. 그리 하여 그는 Chomsky와 Halle가 Sound Patterη 에 서 

提案한 規則適用方式에 含훌훌된 asymmetricity의 잘못을 證明했다고 主張한다(67). 이려하여 

Fought는 한 文法體系속에서의 規配再配列을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態度에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우리는 앞서 現代독일語의 두 方言， AIsatian 

과 Low German의 差異를 規則順序의 差異로 說明하는 것을 보았다 ì ，우리는 이때 결코 現

代독일語에서 規則(1)과 (14) 가 交替適用되어 [ta:k] 와 [ta:x] 의 두 交替形을 얻었다고 말하 

지는 않았다. 우리는 AIsatian과 Low German을 各己 文法을 달리하는 別個의 體系로 보고 

다만 그 差異를 規則]1圓序의 差異로 說明했을 따릎이었다. 이같은 說明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연 個A方言의 差異도 마찬가지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두 사람이건 完全히 同

-한 言語能力(linguistic competence)를 가질 수는 없다. 그 證據로 주어진 어떤 文章의 文

法性(grammaticality)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事寶을 들 수 있다. 이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文法이 갇지 않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때 두 個A方言이 보여주는 差異의 많은 部分을 規

則再配列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言語分析의 最終段階가 方言이나 혹은 個人方言야라면 

Fought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려나 우리는 하나의 個A方言도 경우에 따라 여러가 

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 이 다른 모양을 가령 Sl> S2' S3 .. . Sn 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差異를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Sl과 S2가 各己 다른 文法體系의 所훌。1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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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수는 없을 것인가. 그렇다연 하나의 個A方言도 여러개의 다른 文法體系의 集合이라는 

推象的 存在가 되며 話者는 그 여러개의 文法體系를 경우에 따라 가려쓰고 있는 것이 되고 

그렇 다면 두개 의 다른 方言 D1과 D2의 差異를 規則再配列로 說明했듯이 우리는 Sl과 S2의 

差異(例를 들연 (~외야) ，，-， ( ~외여 ))를 規則再配列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說 

明方式은 모든 言語的인 差異를 文法의 差異로 보고 方言의 差異， 個A方言의 差異， 또 같 

은個A方言에서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모양을 各己 다른 文法體系의 貝現이라는 前

提下에 規則再配列을 그 하나의 方法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이 와같은 復者의 態度를 方言과 個人方言까지 만을 文法體系의 差異로 說明하고 Sl S2의 

差異는 한 體系안에서의 두 規則의 交替適用으로 說明하려는 Fought의 態度보다는 보다 一

貴性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後者의 경우 選擇規則(optional rule) 

을 어 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現代國語에는 母흡사이의 /h/를 選擇的으로 消去하는 規

則이 있어 / coh+in/ ‘good’ 이 해로는 [cohin]으로， 흑은 [coin]으로 나타나는 바 後者의 主

張을 여 기 다 適用시 키 면 이 두 表面形은 두개 의 다른 文法體系의 所훌으로서 [coin]을 生成

한 文홉에는 h 消去規則이 들어 있고 [cohinJ의 文法에는 그런 規則이 없다는 結論이 된 

다. 이 와같은 主張은 選擇規則의 存在딩體를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同意

性(synonymity)의 把握을 全的으로 뼈棄하는 것이 다. 꺼論 이때 우리는 [cohinJ과 [coinJ 

은 formaljinformal 이 라는 文體的 差異때문에 完全히 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同意性。1

없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同意性을 얘기할혜 唯一한 근거로 삼 

아온 truth value라는 것은 어 떻게 해 야 하는가의 問題가 냥는다. Truth value를 한 style 안 

에서만의 問題라고 하연 [pAynJ과 [pAynAn] , [cohin]과 [coin]의 問題는 解決되지 만 [tAu­

yya] "-'[tAuyya] 의 差異는 文體的 差異가 아닌상 싶어 問題는 여전히 낭는다. 中世國語의 

微妙한 뉴앙스까지는 알 수 없어 斷言키 어려우나 現代國語의 [patara] (받아라) "-' [patdra] 

와 같은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이 해 우리는 하나의 個A方言 속에 新첼 

두 體系의 文法이 共存해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흡題論에도 選擇規則이 있는가 

의 問題는 完全히 꼭 같은 두개의 表現은 없다는 社會言語學의 命題와 또 生成意味論이 結

局엔 이르게될 選擇規則의 否定이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때 그 存在가 매우 의심스렵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問題는 本積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 未解決의 狀態로 

남겨 두고저 한다. 

지금까지 本積는 첫째， 生成홉體論에 違入된 規則再配列의 t廳念을 擺觀하고， 둘째 ， 言語

變化의 說明方法으로서의 이의 利用을 알아보았고， 셋째， 그의 주된 關心은 그 方向性의 問

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넷째， 그것이 共I뽑的인 現象에 週用될 때는 주로方言의 差異를 

說明하는데에 使用되어 왔다는 것을 보아왔다. 끝으로 本觸에서는 方言의 差異를 說明하기 

위한 規則再配列의 利用을 搬大하여 個A方言의 差異및 自由交替에 대한 利用 可能性도 檢

討하였다. 여 기 서 우리 는 Fought가 主張하듯 自由交替를 한 文法體系안에 서 의 두 規則의 交

替適用의 例로 볼것이 아니라 다른 文法體系의 貝現으로 볼 것을 提案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홉體論에서의 選擇規則의 否定이 라는 問題와 關聯지워져 있음도 아울러 示浚하였다. 

8 李秉建數授가 이와같은 호張올 하고 있다. (私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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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Reordering and Free Alternation 

Sang-buom Ch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KiparskY(1965) , rule reodering has been instrumental in accounting for language 

change and dialectal differences. So far the concern of generative phonologists has centered 

around the directionality of rule reordering. Several notion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explanation, e.g. , markedjunmarked order, the 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 feeding j 

bleeding, transparencyjopacity, paradigm regularity, etc. 

In synchronic scene, rule reordering has been used in explaining the dialectal differences. 

However, there are interesting cases of free alternation where the only systematic and 

economical way of explanation seems to be rule reordering. In this case, the free alter­

nation can be observed in one and the same informant as well as among different speakers. 

Late Middle Korean also abounds in the examples of free alternation. For example , 
both [ tAuyya] ‘to become' and [tAuyy3] appear in the same work. These surface forms 

can be produced most economically by applying two rules, Vowel Harmony Rule. and 

Glide Insertion Rule, in‘ alternate order to the under1ying form j tAuy + 3j . 

For these kinds of examples, Fought(l973) proposed symmetric alternate ordering as 

opposed to the asymmetric linear ordering proposed by Chomsky and Halle(l968) . 

Fought c1aims that the alternate ordering of two rules, a- b and b-a must be allowed in 

one grammaticaI system. 

Fought’s claim, however, lacks necessity and consistency. In accounting for dialectal 

differences of a language, we did not say that the language had two rules applying in 

alternate order to produce the different dialects. Rather we took the dialects as totally 

different two grammatical systems and we accounted for the difference by different rule 

orders. ldiolectal differences could also be explained through reodering. Likewise, the free 

alternation can be taken as the manifestation of two different grammars. ln other words, 
a speaker has several sets of grammar where same or different rules are ordered differently. 

The speaker may choose one of the set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results of 

which being the surface free al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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